
어느 햇살 좋은 오후, 큰 창문 옆 작고 둥근 원형 테이블 위에 예쁜 유리컵이 놓여있다. 테이블에 햇살이 
쏟아진다. 곧이어 유리컵에 투명하고 시원한 얼음이 가득 담긴다. 신선한 우유 한 잔이 얼음 사이사이로 
흘러 컵을 채운다. 그리고 진한 고동색의 에스프레소 한 샷이 흰 우유와 섞일 듯 말듯 우유 위에 쌓인다. 
이내 섞여 옅은 갈색이 된다. 그 자리에 몽글몽글한 새하얀 우유 거품이 살포시 내려앉는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잘 연출된 카페를 묘사한 장면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홈카페'를 검색해보라. 앞에서 묘사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누구나 커피전문점 같은, 혹은 내 취향에 맞춘 맞춤 커피를 집에서 즐기는 홈카페의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인당 약 350잔(2018년 기준)이며, 2020년 커피 수입액은 7억3,780만 
달러(약 8300억 원)로 전년 대비 11%가 늘어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한국의 커피 전문점(카페) 시장
규모는 약 5조4,000억 원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커피 전문점에 매일 가거나 
주 3회 이상 간다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료, 
커피는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공간에서 힐링하는 법,
홈카페 꾸미기

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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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카페의 시작은 공간 만들기부터

내 집에다 카페를 옮겨오고 싶다면 먼저 공간부터 
만들자. 공간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크다. 우리 집
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장소에 따라 
홈카페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빛이 잘 드는 거실을 
좋아한다면 창 쪽이 홈카페로 제격이다. 베란다도 
더할 나위 없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이다. 아늑하고 살짝 어두운 장소를 좋아한다면 
창이 없는 부엌 한켠이나 방의 구석을 홈카페로 
정해보자.

장소를 정했다면 가구나 소품으로 꾸며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테이블이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원형이나 원목으로 선택한다면 공간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찻잔, 디저트 그릇, 
핸드드립 기구, 커피 머신 등 커피 관련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카페장이 있다면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집 안에 50~60cm 정도의 폭이 있다면 수납이 잘 되는 카페장을 놓기에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커피잔이나 컵, 그릇을 갖추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인터넷 쇼핑몰과 소품숍에는 
홈카페 관련 용품이 즐비하다. 인터넷 전문쇼핑몰이나 빈티지한 느낌의 소품숍을 방문해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이다.이 외에도 의자, 테이블, 러그 등을 이용하면 진짜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 손으로 만드는 커피, 그 즐거움을 느껴보자

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면 커피를 만들 차례다. 홈카페로는 원두를 직접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 추출하는 핸드드립이 단연 인기다. 내 손으로 직접 물을 조절해 가며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 필터 종류, 물을 붓는 속도에 따라 맛이 달라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홈카페 방법으로 제격이다.

핸드드립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장비는 커피 원두,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분쇄된 원두를 사면 필요없다), 간 커피를 
넣고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드리퍼, 주전자, 
필터, 커피를 담는 서버이다. 더 전문적으로 갖추고 
싶다면 온도계를 추가하자. 커피를 내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드리퍼에 필터를 장착하고 간 
커피를 넣은 다음,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천천히 핸드드립은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과 그 향 자체가 감성적이라서 홈카페족이 

가장 애용하는 방식이다. ©shutterstock

홈카페에서는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에 테이블, 트레이, 꽃을 
놓아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인테리어가 필수다. ©shutterstock



원형으로 돌려가며 붓거나, 혹은 한 번에 부어 추출된 커피가 서버에 모이기를 기다리면 된다.

핸드드립은 수천만 원대의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도 저렴하고 단순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핸드드립이 매력적인 것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원두를 갈고, 물을 부어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매혹적인 커피향이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이다.

핸드드립보다 더 간편하게 홈카페를 즐기고 싶다면 캡슐 커피머신을 추천한다. 캡슐 커피머신을 이용
하면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같은 다양한 커피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커피전문점용 에스
프레소 머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원두보다 관리가 편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균일한 품질의 커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캡슐 커피머신 브랜드로는 최초로 캡슐 커피를 만든 
네슬레의 돌체구스토, 캡슐이 다양하고 호환성이 
좋다는 평을 받는 네스프레소, 가격이 저렴하고 화이트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일리 제품이 인기가 많다. 
캡슐 커피머신은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1잔 분량
씩 담긴 전용 캡슐을 머신에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식품을 다루는 기계인만큼 청소 및 관리를 철저
히 해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 캡슐을 만진 채 머신에 

넣는 행동을 삼가고 머신 내부에 원두 가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일정 기간 후에는 꼭 청소를 해주자.

캡슐 커피머신을 사용한다면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다양한 커피 음료를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 얼음을 넣은 컵에 에스프레소를 붓고 찬물을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된다. 여기서 찬
물이 아니라 우유를 넣는다면 카페 라떼가 된다. 연유를 넣는다면? 스타벅스의 그 유명한 돌체라떼가 된다.

홈카페 열풍 덕에 검색창에서 '홈카페 레시피'만 검색해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이색 커피음료 레시피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수 빌리조엘은 커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 커피 잔 속에 위안이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 취향이 가득 담긴 커피나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힐링이 아닐까?

캡슐 커피머신만 있으면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다양한 커피 음료를 손쉽
게 만들 수 있다.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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